
제1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삶 속의 숨은 예술 찾기

홍애령



- 1 -

목 차

제１장 삶 속에서 예술을 즐겨야 하는 이유 ·············································································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2

3. 연구문제 ···························································································································2

제2장 예술 활동의 의미 ··········································································································3

1. 예술 활동의 내재적 가치: 실천전통 ··········································································3

2. 예술 활동의 외재적 가치: 생활기술 ··········································································6

제3장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 방법 ······················································································9

1. 경험 ···································································································································9

2. 학습 ·································································································································11

3. 감상 ·································································································································12

제4장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 유형 ····················································································14

1. 예술공연 ·························································································································16

가. 문화체육관광부 ······································································································17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

다. 서울문화재단 ··········································································································19

2. 예술교육 ·························································································································20

가. 문화예술교육 ··········································································································24

나. 미적체험교육 ··········································································································28

제5장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방안 ······················································31

1. 근접화 ·····························································································································31

2. 다양화 ·····························································································································31

3. 습관화 ·····························································································································32

참 고 문 헌 ······························································································································33



- 2 -

표 목 차

<표 1> 10가지 생활기술과 예술 활동과의 연관성 ··········································································  7
<표 2> 2012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 18
<표 3> 서울문화재단 2011년 일반정기공모지원사업 ···································································· 20
<표 4>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 ························································································ 21
<표 5> 학교문화예술교육 연차별 사업규모(2011. 1월 현재) ···················································· 26
<표 6> 서울창의예술학교 교육프로그램 ··························································································· 29



- 3 -

그림 목차

[그림 1] 예술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 ·························································································  6
[그림 2]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15
[그림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 25



- 1 -

Ⅰ. 삶 속에서 예술을 즐겨야 하는 이유

1. 문제 제기

공연을 관람하고, 미술관을 거니는 것이 사치인 시기가 있었다. 한시바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산업을 발달시켜야 했던 과거에 예술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

다. 1970년대에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찍이 경제

적 부흥에 나섰던 서양의 여러 나라도 이 같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양사 속에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흥기였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집단은 늘 부

르주아라고 불리었던 왕족과 귀족 계층이었다. 서민들의 삶 속에서 여흥을 위해 싹 틔웠던 민

요나 가요, 민화나 직물 작품 등은 그들이 즐기는 예술에 비해 하급하고 가치 없는 것이었으

며, 심지어 예술의 계통에도 들지도 못했고 그 자신들조차 자신들을 예술의 향유 계급, 자신을

예술가라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 음악,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과 연극, 영화, 만화, 국악 등

실용예술, 그리고 이것들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다원예술에 이르기까지 예술 장르는 가짓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확장되어 있다(이주영, 2007). 장르의 다양화는 그만큼 그것을 원하

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요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

키는 쉐프와 주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에게

‘예술가’라고 부르듯이, 도처에서 ‘예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술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때의 ‘예술‘이라는 의미는 주로 각 영역에서 ‘상위 수준’, ‘미와 실용성을 두루 갖

춘’, ‘세련되고 독창적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술이라는 영역은 시대가 흐를수록 성

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예술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예술과 관련지으며 나

아가고 있는가? 과거 도자기 장인의 손끝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갈등이 빗어낸 도자기를

예술작품이라 보았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공원에 세워져있는 기하학적인 조각마저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려냈을 한강 둔치의 그라피티도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과거에 비해 현재의 예술 개념은 현저히 확장되었으

며, 이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는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주변에 예술이라 이름할 수 있는 대상과 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곳곳에 숨어있을는지 모른다. 예술은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왔으

며, 또한 예술 작품은 이러한 역사를 그대로 흡수하여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승환, 20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현대 예술이 예술가의 개인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활동으로 거듭나게 된 이유는 아

마도 예술 활동이 지닌 특성이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을

감정의 공동성(community)을 목표로 하는 정서의 전달자로 보고, 훌륭한 예술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오병남, 2004; Tolstoy, 1938). 그러

므로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은 각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행위이며, 이것이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를 실

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떠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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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것인지도 모르고 즐길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발현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삶을 동경한다(이주영, 2007; 이철우, 2007). 이상적

인 삶을 향하는 길에 예술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

고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술을 즐

겨야 하는 이유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 예술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의 의미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

천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활동의 유형을 탐구하여, 예술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때보다 예술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가득한 21

세기 새로운 국가경쟁력과 창의적, 혁신적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전문 예술인은 물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일반인들이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제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3. 연구문제

가.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나.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라.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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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술 활동의 의미

예술과 삶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이견을 표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에

서는 예술 활동의 주된 소재와 재료,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삶 속의 그것을 모방, 혹은

재현하여 완벽히 실제의 것과는 같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동완 역, 2007; 이주영,

2007). 그럼에도 결과물로서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작업과정을 충분히 이해

하고, 그가 삶을 바라본 관점과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해석과 가

감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단순 감상, 여가와 쾌(快)를 위한 수단으로 그저 즐기길

바라는 사람들은 작품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좋다’ 식으로 자신의 예술적 기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술가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예술 활동에 참여했다고도

볼 수 없는 주관적인 비평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예술이 비

생산적인 활동이며, 인간이 즐거움, 단순한 쾌를 위해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인

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유용한 지식을 제시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지적이고 건전한 정신

세계를 혼란시키는 금기 활동이라 여겼다(신승환, 2008; 이동연, 2008; 이주영, 2007). 예술에 대

한 배타적인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 많은 이견을 낳았는데, 실제로 예술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지식과 경험, 감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나 학문 활동에 비해 바람

직한 활동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활동이 왜 이로운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예술이 지닌 본래의 가치, ‘내재적 가치’

와 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의 가치, ‘외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 철학적 근거를 살펴보겠

다.

1. 예술 활동의 내재적 가치: 실천전통(a practice)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가치 있게 여겨졌던 지식교육, 주지주의교육이 지닌 편협

성, 무기력성, 무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

청되었다. 그 결과 교육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인류의 정신적 유산', '가치 있는 삶의

한 형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기되었다(홍은숙, 2007; MacIntyre, 1984; Oakeshott, 1967;

Peters, 1966).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철학자 오우크쇼트는 새로운 교육의 개념으로 ‘전통’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 행위를 수행하는 활동 양식이며, 활동

의 특정 수행 방식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전통은 일관성과 계속성, 정체

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권위를 가지며, 구성원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은 고정되

고 완결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오우크쇼트의 전통은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진술되는 ‘정보’와 이에 더불어 전수되는 ‘판단’을 포함한다(홍은숙, 2007;

Oakeshott, 1991). 한편, 과학철학자 쿤은 “주어진 시기에 성숙한 과학자 공동체에 의하며 받아

들여진 방법과 문제 영역과 해결 기준을 제공하는 원천”(홍은숙, 2007: 114; Kuhn, 1970)으로서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후에는 이 개념의 의미가 과학 이론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해 ‘학문적 모체’(disciplinary matrix)라는 용어로 통칭하도록 했다(홍은숙, 2007;

Kuhn, 1970). 그러나 이들 학자가 제시한 개념은, 전통이라 하기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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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나 학문적 모체이라 하기에는 예술 활동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게 되어 예술과 연관지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술은 오랜 세기를 거듭하며 융성과 반목을 통해 성숙되어 온 인

류의 정신적 유산이자 가치로운 삶의 한 형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 무엇인가?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보다 유용한 철학적 개념으로 ‘실

천전통(a practice)’을 살펴보자.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a practice'의 개념은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

홍은숙(1999)은 그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서 ’사회적 인간활동‘으로 번역하였으며, 유재봉(2002)

은 사회적 인간활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활동의 양식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회적 실제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유재봉, 2002). 여기에서는 후에 홍은숙(2006, 2007)이 수정, 제시한 ’실

천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 그렇다면, 실천전통이란 무엇인가? 맥킨타이어는 실천전통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가 말하는 ‘실천전통’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의 모종의 일관성 있고 복잡한 형식

이다. 실천전통은 그 활동 형식에 적합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활동 형식의 내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그 결과 탁월성을 성취하는 

인간의 능력 및 관련된 활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체계적으로 확장된다(MacIntyre, 

1984, p. 187).2)

실천전통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실천해오면서 다양한 내적 가치들을 축적시켜 하나

의 결정체로서 성장시킨 활동 영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천전통은 개인의 단순한 기술적 행위

가 아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전통을 지닌 인간활동의 형식을 의미한다. 때문에 인간의 삶 속

에서 의미 있게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에 속하게 된다. 교육, 의료, 예술, 문화, 경제

등이 바로 이런 실천전통의 예이다.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기에 맥킨타이어는 실천전통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어떤 활동이 실천전통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준거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

식’, ‘내적인 가치의 성취’, ‘ 탁월성의 기준’, ‘규칙에 대한 복종’, ‘실천전통 그 자체의 발달’ 등

이다. 또한 이는 ‘행위’, ‘사회’, ‘전통’의 세 가지 차원 속에서 존재한다(유재봉, 2002). 실천전통

의 다섯 가지 기준과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볼 때, 예술은 충분히 그것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의 사유와 경험,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각각의 질료와 소재를 통해 결실을 선보

인다. 또한 예술가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활동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예술계, 일반 대

중과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인류의 삶

과 더불어 누적되어 각 인종과 성별의 역사,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으

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가하면, 변화하고 탈피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럼

에도 예술이 실천전통으로서의 조건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위의 조건과 대비시키며

조목조목 따지는 일을 대신하여,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예술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관점을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actice’는 평상시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관습, 관례, 습관, 관행’,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

복한다는 의미에서 ‘훈련, 연습’, 이론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실제, 실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영

업’으로 번역한다(홍은숙,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맥킨타이어의 ‘a practice’는 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유재봉(2002)이 번역한 ‘사회적 실제’는 이론과 대비되는 실제적인 활동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역사

적, 사회적 전통을 지닌 실제, 실천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홍은숙(2007)의‘실천전통’을 사용하였다.
2) 홍은숙, 『교육의 개념: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과학사, 2007), p. 119와 유재봉, 『현대교육철학』, (교육과학

사, 2002), p. 146에서 발췌, 수정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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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유물론적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피폐화되고 파괴된 인간성을 미적 창

조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했다(오병남, 2003; Marx, 1844). 그는 물질적인 생산을 일삼는 노동에

천착한 인간이 자신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깨닫고, 진정한 본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

에서 미적인 차원에 주목한다면 자신의 본질적인 국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사회

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그의 논의를 통해 미적인 차원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가

예술 활동을 근본적인 “프락시스”(praxis)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병남, 2003). 아리스

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제시된 개념으로서 프락시스는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삶을

이루는 탁월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실천적 지식, “프로네시스”(phronesis)와 관련되어 인간

의 삶을 확립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역, 2011; 오병남,

2003; 유재봉, 2002; 이진우, 태정호 역, 1996).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

주변의 대상들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프락시스의 개념으로 간주하였

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능동적인 창조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론을 옹호했던 듀이의 관점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으로 바라보고,

“예술(art)이야말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룩해 놓은 가장 위대한 성과”(오병남, 2003,

p. 444)라 일컬었다. 경험으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술을 경험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예술이 지닌 미적인 특성을 통해 갖게 되는 미적 경험은 인간과 세계 간에 일어나는 가장 기

본적인 교류의 결과라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현상학적인 메를로 퐁티의 관점에서는 예술 활동에 임하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초점을 두

었기 때문에 예술은 인간의 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사적,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세워진 전통과 관습(institution)으로 간주된다(오병남, 2003; Crowther, 1982).

그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은 삶 속에서 얻은 세계에 대한 감각들이 인간의 지각을 통해 명료화

된 것이므로 인간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예술이 창조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

언어 게임의 개념을 도입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삶의 형식(forms of life)(이명현,

1989; 오병남, 2003)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복잡한 사회적 관

습의 산물로 보고 그것의 쓰임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삶의 형식과의 연관 속에서 기능이 규정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의 삶, 삶의 형식을 통해 규정되며 반대로 그 형식을 표현하는 사

회적 활동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 예술 또한 인간의 삶의 형식을 표현하는 사회적 활동으

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르크스, 듀이, 메를로 퐁티,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은 예술을 실천전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공고히 해줄 수 있다. 예술과 삶, 즉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

한 각각의 철학적 관점을 개념과 근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결과로 도출된다. 인

간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예술적 행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니

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왔으며 전통과 역사, 탁월성과 규범의 발달을 이루어왔다는 점이다. 예술

속에는 인간의 삶이 담겨 있으며, 인간이 모방이나 재현을 통해 선보이는 예술 행위 또한 삶

속의 여러 가지 응축된 경험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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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예술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관점

자료: 오병남(2003)의 표 재구성

2. 예술 활동의 외재적 가치: 생활기술(life skill)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념으로서 생활기술(life skill)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모든 사람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변화 가능한 기술들의 범위를 뜻하

며, 구체적으로 “개인이 일상생활의 요구들과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적합하

고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능력”(이철우, 2007; 정예수, 2010; WHO, http://www.who.int)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기술, 존경, 리더십, 가족 간 상호작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대인적 기술(interpersonal skill)과 개인 조직화, 훈련, 개인 의존, 목표 설정, 수행 결

과의 관리, 동기들을 포함하는 개인적 기술(personal skill)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건

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의사결정 기술, 문제해결 기술, 창조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기술,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자기인식 기술, 공감기술, 감정억

제 기술, 스트레스 대처 기술의 10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인간관계와 관련된 기술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유소년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을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

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체육 분야에서 스포츠 참여를 통해 이를 습득하고 긍정적인 태도

와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연구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스포츠 참여를 통해 학생

들의 신체적 성장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삶 속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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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포츠분야에서는 청소년 발달을 위한 생활기술(life

skills for youth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스포츠의 인성 개발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

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Gould & Carson, 2008; Holt, 2009). 그리고 구체적인 요소로 스포츠

맨십도 스포츠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생활기술로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

로 권장되고 있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10).

그렇다면 예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예술이 지니는

가치를 각 생활기술의 하위 요소들과 대비시킴으로써 더욱 명료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0

가지 생활기술은 Danish, Taylor, Hodge 및 Heke(2004)의 구분을 참고, 수정하여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 대인적 요소, 개인적 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다.

생활기술의 분류 특성 예술 활동 이성적 힘3)

의사결정 기술
행동적 요소

예술작품의 창조를 위한 관찰,

감지, 지각, 표현, 재현,

예술작품의 감상, 미적 경험

이론적 지성

(nous)
문제해결 기술

창조적 사고기술
인지적 요소

비판적 사고기술

실천적 지혜

(phronesis)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요소대인관계 기술

공감기술

제작적 기술

(techne)

자기인식 기술

개인내적 요소감정억제 기술

스트레스 대처 기술

< 표 3 > 10가지 생활기술과 예술 활동과의 연관성

주: WHO(1994)의 10가지 생활기술을 Danish, Taylor, Hodge 및 Heke(2004)의 구분을 참고, 수정

자료: 오병남(2003), WHO(1994), Danish, Taylor, Hodge & Heke(2004)

의사결정 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직면한 주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창조적 사고 기술과 비판적 사고 기술은 창의

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와 함께 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능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인지

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 공감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

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대인적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자기인식 기술, 감정 억제 기술, 스트레스 대처 기술은 자

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의 내적인 사유

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들 생활기술은 예술 활동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물리적 대상 혹은 비물리적 현상을 관찰

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감지하는 지각 활동, 작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재현하는 활

동, 자신이나 타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얻는 미적 경험을 통해 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종

류의 기술들이다.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며 표현하고 감상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들

기술들은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길러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빌어 정

리하자면,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은 이성적 힘으로서 세 가지 요소인 이론적 지성(nous), 실천

3)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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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혜(phronesis), 제작적 기술(techne)을 구하게 될 것이다(오병남, 2003). 예술을 통한 생활

기술의 습득은 단순한 제작적 기술, 즉 테크네의 습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며, 예술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내재적 가치인 실천전통과는 다른 성격의

외재적 가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예술 분야에서도 생활기술과 예술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심리학과 교

육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atterall, 2002; Dickinson, 2002; Priyadarshini,

2010). 생활기술의 함양을 위한 예술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해본 연구들을

통해 각 예술 교과별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음악은 공간 추론(spatial reasoning),

인격 함양, 읽고 쓰는 능력,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인관계 형성 등의 기본적인 기술과 연관되어

있었으며(Catterall, 2002), 무용은 자신감, 인내심, 사회적 관용,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기술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Dickinson, 2002). 미술은 범죄행동(delinquent

behavior)을 줄이고 자존감을 증진시켜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sk, 1999). 이러한 연구들은 다른 교과의 교육을 통해 가능했던 생활기술의 습득이 예술교육

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행동과 창의적 사고,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에 비해 예술이 핵심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보다 적

합한 방식”(more than appropriate way)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Priyadarshini, 2010).

지금까지 삶 속에서 예술 활동을 실천하는 것의 의미를 몇 가지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

간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발달시켜온 핵심적인 행위로서 예술 활동은 그것 자체

가 실천전통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며,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생활기술이

이 실천전통으로의 입문을 도울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예술 활동은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일깨

우고 미적 경험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지님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

속되어야 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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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 방법

예술교육학자 에릭 부스는 예술 행위를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속에서 3가지 공통점을 찾

아냈다. 그는 예술 행위를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world-work)이라 비유하며, 이것은 '세상 만

들기'(world-making), '세상 탐구하기'(world-exploring), '세상 읽기'(reading the worl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Booth, 1999, 강주헌 역, 2009). ‘세상

만들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엮음으로써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현재까지 축적해온 것들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

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세상 만들기가 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유독 예술 활동에서는

이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대단한 조각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단출하고 아담한 찰흙

덩이라도 자신의 열정을 담아 표현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표현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만들기의 특징으로 미루어 본다면, 예술 행위는 사람과 사물의 내적

인 속성, 즉 자연과 하나가 되고, 여러 재료를 질서 있게 조합하는 과정이다. 즉, 개인적인 철

학을 중심으로 진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강주헌 역, 2009). ‘세상 탐구하기’

는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접했을 때, 그것에 담긴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며, 이를 통

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흔히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이나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알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의 세계를 나의 세계처럼 수용하고 감정을 이입해야 할

것이다. 감정 이입을 통한 ‘간접 경험’은 작품이나 행위는 물론 자신의 내면세계를 다시금 돌아

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준다. ‘세상 읽기’는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

는 태도이다. 즉, 세상 만들기와 세상 탐구하기를 몸에 익혀 이를 일상의 삶에 직접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는 피터스가 말한 ‘폭 넓은 안목’(Peters, 1966, 이홍우 역, 1980: 35)의 개념과 유사

하다. 각 개인은 자신이 참여한 활동과 그 밖의 것들 간의 관련성, 여기서는 예술 행위가 삶에

서 지닌 가치나 의미를 관련지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 행위를 습관화하고 그

속에서 찾은 의미를 삶으로 전이시키는 과정은 앞서 제시했던 ‘실천전통으로서 예술에 입문하

는 것’(홍은숙, 2007; MacIntyre, 1984)과 동일하다. 인간은 예술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습득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내적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이며, 폭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의

전통과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예술에의 입문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삶 속에서 예술은 다양한 주제와 경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자발적

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예술 실천이라

는 측면을 직접 그 활동에 참여하여 해보는 ‘경험’과 그 활동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넓혀가는

‘학습’, 그리고 그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감상’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및 활동을 실천하는 방법이지만, 특히 창의성과

감수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예술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다.

1. 경험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표현이다. 흔히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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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거나 그저 그림을 감상하는 등의 활동도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경험에 속하며, 피아노학원

에서 피아노 악보의 음계를 배우고 직접 피아노 건반을 쳐보는 것도 경험에 해당될 것이다. 여

기에서는 예술 실천의 다른 방법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경험의 의미를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예술을 체험하는 것’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논한 듀이에 의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경험은 소위 예술 활동에만 천착한다고 해서 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경험은 활력(vitality)을 통해 고양된다. 경험은 개인적인 감정과 감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세계와의 활발하고 기민한 교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경험은 자아, 대상과 사건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Dewey, 1934: 19). 

듀이에게 있어 경험은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든 과정이며, 이것은

자연에서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내부에서, 자연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Dewey, 1934:

35). 모든 경험은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며, 경험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과의 상호작용 안에 인간을 포함시키는 활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예술의 원천이 될 것이며,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Dewey, 1934, 이재언 역, 2003).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

들이 완성에 다다르면 우리는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을 갖게 되고, 이 경험은 하나의 통일

체(a whole)이자 그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자족성(self-sufficiency)을 갖춘 것이다(Dewey, 1934:

35). 그러므로 순수예술로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직접 하는 것, 수준 높은 아리아를 부르고 세

레나데를 연주하며, 사군자를 그리고, 발레의 휏떼 턴을 도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라피티를 그리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행위 역

시 예술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술 활

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삶 속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 작품의 표현과 재현을 통해 담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듀이는 과학과 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예술이 인류의 정신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또한 예술 그 자체를 습관적으로 편협하게 한정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여기에서 원천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예

술의 개념과 장을 확장시켰다. 그의 논의는 현대 예술에서 고착된 예술 장르 간의 위계를 부정

하고, 수평적 관계를 재확립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간의 구분은

계몽시대부터 지속되어 마치 순수예술을 수준 높은 예술이라고 치부하는 현재의 관점을 전환

할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즈너도 동의한다. 그는 예술을 통한 심미적

경험은 결코 순수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을 통해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Eisner, 2002, 강현석, 김혜숙, 박승배, 손민호, 이은적, 이자현, 황연주 역, 2007).

현재 다원예술처럼 각 예술 장르의 구분과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해지는 시점에 예술에 우열의

잣대를 들이대는 관점은 구태의연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 경험은 인간의 가

치를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으로 존중될 수 있다. 이것은 예술교과를 가르치는 것처

럼 좁은 의미의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칭하는 것뿐 아니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 교

육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예술의 현실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준다(이재

언 역, 2003; Dewey,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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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예술 학습은 예술 경험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예술적 재능

과 잠재된 기량이 뛰어난 사람, 자기 이해와 자신감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예술 활동에 선뜻 나

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배움으로 연결 짓는다. 예술

학습은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으로써 활동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

한다. 에릭 부스의 개념으로는 '세상 탐구하기'(world-exploring)(강주헌 역, 2009; Booth, 1999)

와 유사한 활동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예술은 예술가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실

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이고 소유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를 즐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 작품에만 주목할 뿐, 예술 작품이 창조된 과정,

예술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삶 속에서 예술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술 행위, 예

술의 창조적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완벽히 동일한 예술 작품이 없듯, 인간의 예술 행

위는 다양하고 독특하게 나타난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 삶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지녀야 하듯, 예술을 실천하

고 그에 대한 지식과 이해, 폭 넓은 안목을 쌓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학습은 스스

로도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예술교육으로 연결된다.

예술철학자 베스트는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들, 예술적 판단(artistic

judgement)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경우, 예술과 예술교육의 정당성을 찾지 못할 것이

라 염려했다. 그는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의 감정(feeling)과 사유(reason)에 주목하여 예술

과 삶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술적 경험(artistic experience)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접하는 각각의 예술양식들은 인간의 삶

속에 담긴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어떤 작품이 예술적(artistic)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

가 아닌 삶의 모습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Best, 1984: 159). 물론 인간에게는 예술작품을 보

고 자연스러운 반응(natural response)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정이 있지만, 예술 그 자체에 삶

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역사와 상황 등을 학습

해야만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습된 반응(learned response)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와 사유를 보다 공고히 할 것이며, 이는 예술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풍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Best, 1984: 194).

미술교육자이자 예술철학자인 아이즈너는 예술적 활동을 “질적인 지능의 형식에 달려 있는

탐구의 형식”(강현석 외 역, 2007; Eisner, 2002)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예술에서의 사고는

인간의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상력을 촉진하고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질

적인 탐구의 형식이다. 이러한 탐구의 형식을 스스로 발견하고 각 개인의 예술적 능력을 발달

시키는 일은 그저 자율적인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예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이즈너는 예술을 통한 심미적 경험이 삶 속에

서 우연히 부딪히는 어떤 순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Eisner, 2002). 그러므로 예술교육의

매우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세상을

심미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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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상

예술 감상은 특별한 예술적 감수성이나 미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직접적인 예술 활동에의 참여, 창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술 작품을 그저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미적 감흥을 넓혀가고, 주관적

비평을 통해 감상의 묘미를 느껴보는 과정으로 차츰 이행해갈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감

상’(鑑賞)은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작품을 이해하

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발견한 결과

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감상이 완성되므로, 감상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최의창, 2010; 한국어 위키백과). 의외로 사전적 의미의 감상은 일상생활에서 예술작

품을 그저 감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흔히 취미를 이야기할 때, 영화 감상, 미술작

품 감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저 작품을 관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감상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감상 활동의 수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술 작품의 감상을 통

해 예술 작품 속의 담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에 담긴 주제의식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겉으

로 드러나 있는 표현방식들을 즐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감상은 ‘단지 작품을 보는

것’(view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높은 차원에서 소재, 주제, 표현양식과 구성방식 등

의 요소를 기준으로 ‘작품을 분석적으로 살피는 것’(observing)은 일반적으로 비평이라는 표현

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관람하는 식으로 예술 작품을 즐기는 것을 잘못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술을 감상하는 방식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의창(2010)은 ‘감상’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지닌 두 가지 의미를 ‘일상적 감상’과 ‘전문적 감

상’, 다른 말로는 ‘음미’와 ‘비평’이라고 구분했다. 그는 스포츠 현상을 감상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종류의 감상을 구분 지었다. 첫째, “감각적 감상”은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지각체험의 확

인으로서 감상이다. 둘째, “인지적 감상”은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입체적으

로 보는 감상의 방식이다. 셋째, “정서적 감상”은 예술적 활동을 그대로 총체적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종류의 감상이다.

철학자 콜링우드는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그 결과 생기는 이해를 전신체

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정서의 표현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서를

의식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예술가의 정서 표현을 ‘전신체적 상상 경험’(김혜련, 1999, p.

180; Collingwood, 1937)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감동을 주어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김영미, 2001; 최의창, 2010). 특히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을 맛보게 된다. 자신

의 삶에 열중해서 살아가던 어느 순간, 공감되는 소설이나 영화, 어느 화가의 화폭을 보고 극

심한 감명을 받는다든지 그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

용하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

카타르시스’(katharsis)와 유사하다(이주영, 2007). 예술적 감동은 감정을 정화시키고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혹자는 예술 작품이 현실세계를 매개로 할지라도 허구의 산물이기 때

문에 이러한 체험들이 의미 없는 것이라 부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허구임을 알

면서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작품이

불러일으킨 소소한 마음의 동요를 삶 속에 투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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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인간 존재와 그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우 유의미

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자 가드너는 “감상자란 일반적으로 어떤 예술적 대상물을 인지한 것으로부터 어

떤 느낌을 체험한 사람이고, 비평가는 예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예술 작품에 대해

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을 만들어내고, 경중을 가리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고 설명했다(최의창 역, 2009, p. 63; Gardner, 1973)

무용학자 라벤더는 무용창작 수업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연습

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업시간에 본 무용작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초점 있는 대화를 통해

무용을 안무하는 학생들이 창작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반성적 접근”(the ORDER approach)이라는 관찰, 반성, 토의, 평가, 수정의 다섯 단계

를 무용 작품 감상의 과정으로 보았다(최의창 역, 2009; Lavender, 1996). 작품을 바라보는 주

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해석과 심미적 판단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작품에 대한 관찰자의 해석과 판단은 작품의 외형적 특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며,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라벤더는 예술 작품

을 감상할 때 언어의 중요성을 제기했는데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과 토론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히 구체화시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예술 작품에 대한 신중한 관찰, 내면적 반성, 생각을 글

씨로 기록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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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 유형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과 그것을 특정한 형식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신승환, 2008). 예술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예술을 통해 묻어

나는 인간 사회와 문화 속에 담긴 전통과 역사, 이상과 덕, 미와 진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이동연, 2008; 이주영, 2007). 그러므

로 삶의 세계를 완성도 높게 표현한 예술작품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도 예술이 주는

본질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1년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

되,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는 원칙과 효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새로

운 접근방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서는 공공서비스 혜택이 전 국민에게, 그리고 이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감

형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4) 그리하여 현재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문

화예술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예술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회

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전문 예술인의 복지 및 그들의 창작 활

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지원을 넓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술 실천

을 향한 청신호를 밝혀준다.

현 정책의 주된 과제는 점점 양극화와 불균형의 구조가 심화되는 예술 향유 계층을 지원하

기 위한 생활 속에서의 여가와 복지 지원이다.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민의 문화 향

수권 신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된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5)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

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예술 관람률은 19.3%에서 24.6%로, 국민 문화시설 이용률은

45.2%에서 52.2%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객 추이는 998만명에서 1,138만명으로 2008년과

대비해볼 때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2].

다음으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예술 창작 및 향유를 개선하기 위한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가 및 일반 시민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

술 지원 체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10년 1월 개편되어 단편적, 일회적 현금지원에서 단

계별, 지속적 간접지원으로 전환되었고, 공정하고 신뢰 높은 심사를 위해 책임심의관제를 도입

하였다. 또한 2010년 8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운영을 보

장하기 위해 조기공모 및 다년간의 공모가 시행되며, 성과중심의 사후지원제도 도입(예술창작

핵심역량사업 강화)으로 창작 프로그램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예술상 수상 및 해외

교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부·영남·호남권인 전국 3개 권역에 지역 협력관을 파견하여

시범 추진함으로써 2010년 4월 지역협력관제도를 운영했다.

예술창작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및

‘생활 속 예술’의 4대 지원 방식을 정립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

편, 분야별 전문 국립 단체 설립, 대관료 인하, 단원 기량 평가 실시 등으로 국립 예술 기관의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 p. 4.
5)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2006년부터는 2년 주기로‘국민

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문화향유 관련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는 문화예

술 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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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높이고 공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6)

[ 그림 3 ]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p. 12.

한편, 전문 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고품격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처로, 2010년 1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이 통합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4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아르코)가 구로동으로 이전하면서 ‘예술가의 집’으로 재개관하였다. ‘예술가의 집’은 예

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예술계 대표 커뮤니티 시설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으며, 예술가와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카데미로서의 기능도 일

부분 담당하고 있다. 9월에는 위원회 사무처 본관이 예술지원센터로 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립예술기관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더불어 예술의 전당 내 국립예술단체 연습장 완공(‘10.12, 총 172

억), 국가브랜드 공연개발(3개관 15억), 지역 방방곡곡 순회공연 등이 실시(80개 지역, 25억)되

었고, 국립현대무용단(‘10.8.9), 국립어린이인형극단(‘10.6), 한국공연예술센터(‘10.2.1), 국립예술자

료원원(‘10.3.25) 등을 신설하여 국립예술기관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립극단(‘10.2)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도 추진되었다.

한편으로는 예술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21세기 창조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창의성 함양은 물론, 우

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복

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 각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높여왔고, 지난 2010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참가한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책사례에 주목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

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

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3가지 중점과제를 마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앞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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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정책 대상을 학교·취약계층 등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

대, 둘째,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의 강화, 셋째, 예술 강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 연수체제 도입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

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하고, 낙후지역, 폐교위기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문화예술교육 특성

화학교(10개교)로 지정하여 예술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학교-지역사회의 협력모델 구축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힘을 기

울였다.7)

지난 7월 발간된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의 구분에 따르면, 예술 활동과 관련된 정책 및 제

도, 사업 등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 두 분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의 하위 요소

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2010년 유네스코 세

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문

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의 직접

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환경 여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다. 예술정책은 하위 요소로 예술관련 환경과 조직, 기금과 관련된‘예술정책 일반’,

‘문학정책’, ‘공연예술정책’, ‘시각예술정책’, ‘전통예술정책’, ‘디자인공간문화정책’ 등으로 구분된

다. 각 정책의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

겠다.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삶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근거로 구체적인 예

술 실천의 유형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술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크

게 예술 행위를 표현하는 것과 예술 행위를 가르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연, 전

시 등의 형태를 통해 예술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이를 감상하는 활동은 ‘예술공연’8)이라 일컫

고,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예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은 ‘예술교육’이

라 칭한다. 두 가지 구분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관련된 정부산하의 기구, 조직,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예술공연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술 행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기관과 시도 중심의

재단의 사업과 지원 내역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공연의 실제를 알아본

다. 전문예술인 및 일반 시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

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세 기관은 예술공연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의 예술 교육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앞의 책, p. 41.
8) ‘예술공연’이라는 표현이 공연예술 외의 시각예술, 조형예술,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특정 예술 장르의 활동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예술 행위를 드러내어 보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이

라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공연(公演)의 사전적 의미인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국립국어

원)과 공연 예술(performing art)의 사전적 의미인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로 본질적으로는 표현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위키백과)의 개념을 참고하여 상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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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관광부 예술정책부에서는 2008년부터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인 ‘창작 팩토리

(factory)’ 사업을 시행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고, 레퍼토리화까

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예술창작 지원 방식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제작

비 지원형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창작 팩토리 사업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서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간접지원’, ‘사후지원’, ‘선택과 집중원

칙’에 따른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기지원 방식으로 각 단계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

정된 작품은 최대 3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대본 공모 선정작이 쇼케이스의 대

상이 되고,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이 재공연되는 등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

어진다. ‘대본공모’, ‘시범공연(쇼케이스) 공모’, ‘우수작품제작지원’,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의 4개

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우수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경쟁

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08년에는 총 198개의 연극

및 뮤지컬 창작자(단체)가 공모에 지원하여 25개 창작자(단체)의 31개 작품에 대하여 수상 및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총 134개의 연극 및 뮤지컬 창작자(단체)가 공모에 지원하여 31개

창작자(단체)의 33개의 작품에 대하여 수상 및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총 176개의 연극, 뮤지

컬 및 오페라 창작자(단체)가 공모에 지원하여 창작자(단체)의 34개 작품에 대하여 수상 및 지

원하였다. 2010년부터 창작오페라 육성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창작

발레 육성 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예술단체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

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

감’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 20개 문예회관 25회 공연으로 시작해 2009년 61개 공연장에서

90회 공연을 진행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2010년에 국립발레단, 국립창극단 등 10개 국립

예술 단체가 참가하여 전국 51개 문예회관에서 123회 공연을 진행하여5만 5천여 명이 관람하

였다. 재정자립도 40%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에게 국가 대표 예술단체의 주요 레퍼토리

를 선보임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립예술단체와 문예회관 활성

화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현재는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은 문화예

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9)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현장 문화예술인

출신의 위원 10명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공연예술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앞의 책, p. 535.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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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사업명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일반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 ●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 ● ● ● ● ●
시각예술행사지원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 ●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 ● ● ●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 ● ● ● ● ●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 ● ● ● ●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 ● ● ● ●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

< 표 4 > 2012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창작기금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

구활동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해외

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

원’,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의 총 11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일반 분야의 전문예술인들은 문예진흥

기금의 지원을 통해 사실상 모든 예술 공연들을 실행하고 있다.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은 창작

및 발표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창작단체를 대상으로 실제공연에 대한 현장심

사를 통해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사후 집중 지원함

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를 제시

한다.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은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예술(탈장르예

술, 기존장르에 대한 대안예술, 새로운 예술, 복합예술, 독립예술) 및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각예술행사지원’은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시각예술 전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예술 향유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

수문예지발간지원’과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은 기초 예술분야의 학문적 정립과

예술적 성과 및 가치에 대한 연구, 자료구축 및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

활동을 활성화하여 예술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우수 문예지 및

주요 기관지는 이 사업을 통해 창작, 비평 활동 기반을 개선하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상기의 사업들이 국내에서의 예술활동을 지원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화시대에 맞

춘 예술인들의 국제적 예술 행보에도 지원하고 있다.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은 예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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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협약을 체결한 해외 주요 거점 기관에(한국학과가 있는 주요 대학교, 해외 문화예술기관

등)에 일정 기간 예술가를 파견하여 창작 공간(연구실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 기간 동안 창작 활동을 주로 하게하며, 필요시 한국 문화예술 강연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

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은 해외 저명 예술인을 초청하여 국내 예술계와 교류협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술위

원회와 공동기획 및 협력추진 함으로써 세계 예술계와 국내 예술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

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

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거점 또는 계기를 활용하는 국제교류 중기 기획프로젝트를 육성함

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

로그램참가지원’은 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발굴한, 외국 작가들과의 단기 창작레지던스 사업

을 통해 우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

양한 해외 창작거점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

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내

예술 공연활동 및 연구, 국외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예술의 창작

역량과 제반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해 시 단위의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서

울문화재단은 전문 예술인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예술 창작 및 공연, 감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11)의 업무는 크게 예술지원, 예술교육, 문화사업, 축제지원

으로 구분된다. 예술교육을 제외한 사업들은 예술공연 활동과 관련이 깊다. 예술지원 업무는

매년 예술관련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현재 ‘일반정기공모지원사업’과 ‘특성화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활발한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정기공모지원사업의 경

우, ‘시민문화진흥사업’으로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지원,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문화창작활성화지원, 서울속문학자원보존활동지원,

다원예술활성화지원, 예술연구 및 서적발간지원, 예술평론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서울

대표예술축제지원/우수예술축제육성지원, 예술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지원의 총 12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사업 구분은 일반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술활동, 예

를 들어 동호회를 통한 자기표현의 기회와 생활 속의 익숙한 공간에서 예술공연을 펼치는 등

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과 전문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각 장르별(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로 활성화시키고, 실천과 더불어 이론적 탐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와 서적, 평론

으로까지 실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반 시민과 전문 예술인

의 예술공연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공연장을 나와 일반 삶의 영역까지 즐길 수 있는 여건과 지

11)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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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지원프로그램명

시민문화진흥사업

시민예술활동지원

- 동호회지원

- 생활속예술시장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시각예술창작활성화지원

- 기획프로젝트지원

- 국제교류사업지원

- 중견작가작품집발간지원

문학창작활성화지원

- 서울속문학자원보존활동지원

다원예술창작활성화지원

예술연구 및 서적발간지원

예술평론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대표예술축제지원

- 우수예술축제육성지원

- 예술축제콘텐츠제작및교류지원

< 표 5 > 서울문화재단 2011년 일반정기공모지원사업

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술지원 업무는 서울시민과 예술인에게 값진 예술 활동의 원동

력이 될 것이다.

자료: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문화사업 중 ‘서울사랑의문화나눔’ 사업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환경, 지역,

시설에 속한 문화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체험 및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

는 문화공연 서비스이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연극, 국악, 음악, 무용, 일반 분야의 공연단을

공모하여 순회공연을 지원한다.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서울문화예술탐방’ 사업은 저명한 전문가

와 일반 시민들이 동행하여 건축, 미술관, 문학, 영화, 박물관, 역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방

문하여,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거리아티스트’ 사업

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예술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과 예술

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책 읽는 서울, 한강 문화체험 놀이터 등

의 문화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그들

의 활동을 지원, 홍보하고 있다.

2. 예술교육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창의력’과 ‘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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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실천과제

1 접근성의

확대

a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적ㆍ미적ㆍ사회적ㆍ
인지적ㆍ창의적 능력을

조화롭게 계발하기 위한

예술교육

(1) 학교 교육의 전 수준(학년)에서 예술 학습 보장

(2) 지역공동체에서 예술교육의 접근성 보장

(3) 예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보장

(4) 학교 안팎에서의 예술체험의 접근성 확보

(5)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서 창의적 특성을 포

함한 예술체험의 장려

(6) 예술교육의 질적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장려

(1) 지역공동체에서의 성인 예술교육의 접근성 보장

(2) 다양한 연령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3) 전통적인 예술 지식의 보존과 세대 간 이해를 위

한 통합 교육의 장려

c
예술교육을 통한

정규ㆍ비정규 교육의

시스템과 구조

재구축 장려

(1) 다른 분야의 교육 모델로서 예술의 활용

(2) 예술교육을 통한 교사와 교육 행정가 간의 창의

적인 문화 형성

(3)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충족시키는혁신적인 교수법도입

(4) 혁신적인 교수법으로서 예술교육의 활용

< 표 6 >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

목으로 위와 같은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덕목을 가장 효과적

으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술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쉽게 말해 이 두 가지 덕목은 예술 교과를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체화될 수 있다. 예술교육이 젊은 세대의 행동적, 예술적 기질과 성

향 발달에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만큼 공연 현장에서 접하는 예술과 더불어 예술을 교육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주

된 화두로 창의성과 창의인재, 창의교육으로서 예술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예술과 인간의 삶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서울 아젠다를 발표함으로써 구

체적인 예술교육 활성화의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예술교육의 3가지

발전 목표와 하위에 각 4가지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가지 발전 목표는 크게 예

술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제고,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예술교육을 어린

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공동체 속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교육의 원리와 이론을 적용하여 예술가, 교육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

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창의적이며 혁신

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예술교육의 목표만을 제시한 것이 아

니라 향후 예술교육의 대상과 내용,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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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예술교육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축적

(1) 예술교육실무자와 연구자의 역량 강화

(2) 예술교육이 개인적, 사회적 영향 홍보

(3) 정보매체와 예술교육 사이의 관계 강화 및 적절

한 소통의 언어 확립

(4)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정보

기술, 온라인 네트워킹 시스템의 활용

2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a
학교 안팎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예술가와 교육자 간의

협력 장려

(1) 예술교육의 다양한 기능을 자기표현, 지식 습득, 
이론 학습의 수단으로서 장려

(2) 교사와 예술가의 협력을 위한 학교 독려

(3) 학교 교육과 연계된 지역사회 예술교육 방법과

시설 개발

(4)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b
교육자와 예술가, 
지역사회 대상의

예술교육의 지속

(1) 교사와 예술가의 지속적인 훈련 체제 구축

(2) 교사 양성 과정에의 예술적 원리, 실천의 통합적 제시

(3) 질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c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 간의

예술교육 체제 개발

(1) 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협력

(2) 정부, 고등교육기관, 시민사회 조직의 노력

(3) 교육, 문화, 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협력

(4)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단 및 자선기

관과의 연계

d
예술교육의 이론, 연구, 

실천 간의 지속적

논의와 상호교류 장려

(1) 전 세계적 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2) 국제적인 클리어링 하우스(정보, 시스템 통합, 공
유 서비스) 구조를 이용한 연구 성과, 사례 전파

(3) 예술교육 효과 연구의 성과 정리

3 사회문화적

연계성

a
사회 전반의

창의적ㆍ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교육 적용

(1)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혁신적 시민, 일꾼 양성

(2)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실시

(3) 지역사회 내 창의적ㆍ혁신적 실천 증진을 위한

학교 밖 예술교육 실시

b
사회ㆍ문화적

복지향상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 인식

(1) 전통예술과 현대예술 체험의 가치 인식

(2) 예술교육의 치유적ㆍ보건적 측면 인식

(3) 정체성 및 문화유산 개발과 보전에서 예술교육의

잠재적 가치 인식

(4) 갈등, 재난 이후 예술교육의 치유 능력 인식

(5) 예술교육 학습에의 사회․문화 복지 통합

(6) 학생의 참여 활성화와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예

술교육의 활용

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1) 학습자 개인별 차이의 우선적인 인식

(2) 다양한 문화적ㆍ예술적 표현을 통한 보다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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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대화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 지원

지식과 이해 습득

(3) 교사 연수와 교수법, 장비 및 학습 자료 제공을

통한 다문화 예술교육의 발전

d
예술교육을 통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1)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 유도

(2)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와

문화 간 이동 증진

(3) 예술교과과정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제기

(4) 민주주의, 세계 시민성, 문화 다양성 등을 증진하

기 위한 예술교육의 활용

주: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자료집을 참고하여 재구성.

자료: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홈페이지(http://www.artsedu2010.kr)

현재 우리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 과제로 문화예술교육정

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정적,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력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간의 창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조직화 및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정책

과 교육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문화예술교육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성장하고 있다12). 또한 각종 예술교육 관련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문화예술교

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

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의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학교와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능률지상

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각광받아 왔다. 대학입시에 편중된 학교교육은 다양한 가치와 능력을 존

중하지 못한 채, 지식 전달 위주로 운영되어 창의력과 문화적 소양 및 감수성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술교육은 겨우 최소 시수로 명맥만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교육의 불

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삶을 위한 예술교육을 학교 및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문

화관광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마련하였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 및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창의성 증진과 문화적 실천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 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0)

예술교육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한 이동연(2008)은 21세기 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네 가지 미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을 창작하는 전문 예술가나 예술교육을 수용하

는 일반인 모두에게 예술교육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탁월한 재능의 습득이 아닌, 감성적 리터

러시(emotional literacy)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의 각 구성

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앞서 제시되었던 ‘생활기술’에서도 중

요한 핵심 기술이었던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상호간 신뢰, 정서적

12)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홈페이지, http://www.artsedu2010.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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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은 다양한 표현력과 하나의

사물이나 주제에 대해 각기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예술을 통한 상상력의 자극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 영역에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예술 장르별 교육에서는 그 예술 장르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대두 되었으며 학습 방법으로서는 탐구적 비평과 문제 중심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김창식, 2002; 이영희, 2002; 이재영, 2009). 지식 습득과 암기위주인 학습 방법을 경험과

이해중심적인 학습 방법으로 미술의 내면적인 측면을 바라보려는 노력이다. 또한 반성적 사고

학습 방법을 통해서 과목 내용의 깊이를 더 알 수 있게끔 하는 매개로 활용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백경미,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미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좀 더 총체적인 미술 교육이 반영 돼야 된다고 한다. 음악교육 영역에서도 듀

이로 근거한 구성주의 이론에 비춘 음악 감상을 학습방법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있다(김일진,

2003) 이와 함께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심미적 음악교육, 창작 음악교육과 같은 노력으로 음악

활동을 단순히 '하기'에서 더 나아가 음악에 여러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방법

을 제시하기도 한다(김현아, 2010; 서미숙, 2004). 연극교육 분야에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찾기

위 학습 방법으로, 경험적, 비판적, 창의적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영, 2005; 오판진, 2003; 한규용, 1999). 이렇듯 각 예술 장르별로 구분된 교육 이외에도 최

근의 대두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미적체험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구

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내적으로 통합되어, 이로써 인간의 존재성이 현재

화하고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의 것, 교육의 본래적 특성이 구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대두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급조되어 초기에는 학문적 기반과 이론적 근거 없이

현장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만큼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

어나고 있다(신승환, 2008; 이동연, 2008).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공교육에서의 예능교육과 달리, 예능교육의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는 메타적 언어(이동연, 2008)로서 기존의 예능 교과목과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을 통해 다양한 통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영

역을 가로질러 분절된 교과의 내용으로서가 아닌, 실천전통으로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학교에서만 행해지던 예술교육의 장은 사회 전반의 장으로 확

장시켜 일반 시민의 예술적 소양과 감성을 고취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해왔다. 2007

년에는 정책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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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

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13) 그중 대표적인 성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산하의 국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은 참여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

적 위상 확보 등 매우 미시적인 전략부터 거시적인 전략까지 광범위한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기하고 있다.

[ 그림 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p. 385.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보급과 확장에 힘쓰고 있는 정부 산하 기

관이 있다. 현재 학교 및 사회 분야의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14)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시행된 이래, 가장 파급력 있게 문화예술교육을 각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정책공감, 국제교류, 지식정보화, 문화예술교육개발,

창의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앞의 책, p. 385.
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art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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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문화예술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널리 보급할 수 있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은 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2011년 현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 4,164명이 전국 5,772개 초, 중, 고등학교에 출강하

고 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를 비롯하여 현재는 문학, 뮤지컬 분야의

신규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예산(억) 4.5 10 24 33 65 71 89 178 206 586 625 628

학교수(개) 533 656 1,210 3,299 4,357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강사수(명) 750 608 1,035 1,055 1,231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003

< 표 7 > 학교문화예술교육 연차별 사업규모(2011. 1월 현재)

주: 국악(‘00~), 연극(’02~), 영화(‘04~), 무용/만화, 애니메이션(’05~), 공예, 디자인, 사진(‘10~) 적용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arte.or.kr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 지원 및 학교경영자 연수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지와 체계를 갖춘 우수 학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중심학

교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하여 2007년부터 문화예술교

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과제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문화예술교

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 교육활동관련컨설팅 등을 적극지원하였다. 또

한 2008년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집중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전교

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

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

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냄으

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1년 현재는

전국 16개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 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은 초·중등 학생 중심인 현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 대상 범위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유아까지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전국 100개 유치원을 대상으

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483개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6개 예술 분야 교육을 지

원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독특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넓혀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예교

사 운영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저명인사 및 지역 예술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학생들 이 문화

예술 현장에서 유명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기회를 통하

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지고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콘

서트와 강의를 결합한 해설이 있는 공연(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초·중·고 교과서 수록 예

술작품(음악, 미술, 문학, 영화 등) 만나기, 영화, 만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현장 방문을 통

한 체험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원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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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고, 체험, 학습, 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예

술강사들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아동복지시설 중심으로 추진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에 노인복지관 연극분야, 장애인복지관 무용분야로 확대되었으

며, 2008년에는 노인·장애인 대상 신규분야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 2010년부터 현

재까지 아동 대상 6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노인 대상 3개 분야(연극, 음

악, 무용), 장애 아동과 부모 대상 2개 분야(무용, 음악)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원사업’ 및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문화기반시설 연계 시민 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역의 문화

예술 명인을 활용한 지역명예교사사업 시범운영과 문화의 집을 통한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 각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지역명

예교사사업은 2009년 운영되었던 명예교사제도를 중앙차원에서 지역으로 확대, 지역의 저명한

예술가들을 적극 발굴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결합한 문화예술활동의 지

속적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부의 친서민 문화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대표적 서민 거주지역인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단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하여 효율적 사업관리 및 장기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형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인 ‘별별솔루션’,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행복

충전소’,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신규 모델 기획 및 파일럿 프로

젝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군 장병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수요조사 및 해당 사업을 공모,

선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자신

을 돌아보고 자기계발과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수요조사 및 해당 사업을 공모, 선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소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

족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대상자들에게 문화감수성 및 자기 이해증진의 기

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과후 돌봄 기능을 병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시범사업으

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6개 시·도 운영기

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96개 기관을 선정,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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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1,54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연극 분야에

한해서는 공연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전국 6개 청소년 관련 기관의 교육 참여자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문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작, 발표함으로써 사업

성과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유도하기도 하였다.15)

구체적으로 청소년 감성키움 프로젝트 ‘상상학교’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 방

과후 활동을 통해 예술 분야에 대한 감성을 키우고, 예술가가 되어 직접 무대를 체험하는 사업

으로 2011년 현재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총 4개 지역에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뮤지컬 분야

의 공연 창작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0

년부터 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국공립교향악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교육을 실시

하는 사업이다.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며 2011년 현재 8개 지

역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은 다문화, 새터민, 차상위 계층 등의 아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과 겨

울방학 기간에 진행된다.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리더와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

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위한 인력 양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학교,

사회 예술강사, 기관단체 실무자, 다문화강사, 지역문화 기획활동가 등의 실천가와 중앙부처 및

지역공무원, 학교경영자 및 교원 등의 행정가에게 대상별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

에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출판, 웹진 운영, 행사 개최, 국제협력을 통한 해

외기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2010년에 걸쳐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면

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운영 프로세스 정립과 예산집행의 정확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교육, 복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간(間, inter-) 영역적 정

책이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청-학교-예술가, 지자체-복지시설-문화단체 등 다

주체 간의 협력과 조율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다16).

나. 미적체험교육

1)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미적체험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진행해

온 문화예술교육은 2008년에 새롭게 구성한 프로젝트인 Arts-Echo Project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21세기 문화 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인 ‘상상력(imagination)’,

‘창의력(creativity)’, ‘혁신(innovation)’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17)

최근에는 서울문화재단18)에서 시행하는 예술교육의 통합브랜드를 ‘서울창의예술학교’라고 명

1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앞의 책, p. 404.
16) 위의 책, p. 429.
17) 서울문화재단,『“어린이 창의 Arts-TREE”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문예술교육가 상반기 워크숍 자

료』, (서울문화재단, 201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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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예술교육, 장르 간 통합교육으로서 지금

껏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예술창의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창의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창의시민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 예술교육전

문가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실현, 학교연계 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역

할 강화의 네 가지 목표와 3C라 일컬어지는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3C

란 창조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 문화적 감성(cultural sensitivity), 사회공헌적 인성

(contributive humanity)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감성교육, 예술과 문화를 통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공헌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은 <표6>에 제시된 것처럼 학

생과 전문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 교육프로그램

공교육 지원

- 초등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과연계 수업, 호기심예술학교 운영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운영

- 청소년 창의체험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학교"

전문가 양성
- TA(전문예술교육가) 양성과정, TA인턴제도 운영

-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개최

창의시민 육성

- 문화매개자(공무원, 교사) 대상 교육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지역연계 시민문화예술교육

창의거버넌스 구축

-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개최

- 창의예술교육 전문도서 출판, 예술교육 파트너데이 개최

- 예술교육 정보자료관 운영

- 서울창의예술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운영

< 표 8 > 서울창의예술학교 교육프로그램

자료: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그 중에서도 공교육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초등돌봄교실 ‘예술씨앗 돌봄교실’과 학교

수업연계 창의예술교육 프로젝트는 일상 학교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과연계 창

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방학에는 공연연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를 통해 어린이 모두가 일반 교과수업부터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인공이 되

어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공연형 미적체험 예

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공의 전문TA들이 공동 개발한 무용, 연극, 시각예술 기반의 통

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1~3학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중심형, 체험놀이형,

협동형 활동과 무대에서 직접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예술체험 및 교과학습을 병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다양한 예술 장르와 교과 수업을 체험과 과정 중심으로 접근함으로

써 예술을 보다 가깝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8)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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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은 기존 기량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간 연계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생활 속 예술체험 안에서 문화예

술교육의 차별화된 모형을 설계하고자, 미적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박아름, 2011). 이러한

점은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예술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에서 ‘예술 속에서’,

‘예술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으며(양은아, 석지혜,

2010),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미적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자칫 교

육적 상황에서 퇴색되어버릴 염려가 있는 예술 본연의 특성과 가치를 지켜줄 수 있다.

2) 링컨센터

서울문화재단의 이러한 시도는 상상력을 기르는 통합예술교육이라는 목표로 30년이 넘는 교

육 역사 자랑하는 링컨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링컨

센터는 링컨공연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c.)의 부속기관으로, 미학교육

을 담당하는 예술교육기관으로 1975년에 설립된 이래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의 예술철학과 미

학교육의 대표적 학자 맥신 그린을 주축으로 교육과 예술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에 주목하는

점이 특징인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끌어 온 예술교육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박아름, 2011). 링컨센터 내에 있는 극장을 활용해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 시각예술과 건

축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예술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재단이 목표하는 장르를 넘나드는 통합예

술교육을 지향해왔다. 예술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과 교육자들이 거쳐 간 예술교육기관이기도

하다19).

특히 링컨센터 및 주변의 박물관 등 지역사회 속의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 및 매개자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재교육하며, 인근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과 연계하여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적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학교들과 파트너십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결과로 1975년

에 예술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카네기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 년간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1991

년에는 참가자가 계속 증가하게 됨에 따라 Lila Wallace-Reader's Digest Fund 24의 지원을 받

아 1996년까지 5년간 교육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 및 프로

그램의 개발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실시했으며, 각 장르의 예술교육 전문 전임강사 6인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100명 이상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실시함으

로써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20)

19) 링컨센터 홈페이지, http://www.lcinstitute.org 참조

20) 남미진,『삶의 자유를 되찾게 하는 예술교육: 뉴욕 링컨센터의 예술교육 워크숍을 다녀와서』, (서울문화재단, 2005),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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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삶 속에서의 예술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방안

1. 근접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근접화’를 제시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공연예술과 예술교육을 통한 체험, 학습, 감상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공연장, 미술관, 극장 등의 특정 예술 공간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었던 예술 활동을 일반 시

민과 청소년들의 눈앞에 끌어오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대의 예술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예술교육’(신승환, 20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을 표방한다.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대회를 기점으로 일종의 슬로건처럼 대두되는 이 개념은

계급, 성별, 지역, 세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예술교육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그 자체를 강조하기 보

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최근

에는 문화적 소외계층인 아동과 노약자, 다문화가정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복

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정부, 민간단계, 기업 간의 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을 통해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도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반인과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근접시켜 각자의 삶 속에서 예

술 실천의 긍정적, 감성적 묘미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예술 활동,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괴리시켜 각자의 공간에서 향유하는 것보다, 물론 각자가 체험하는 예

술 활동의 질과 수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느낌과 정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실천의 근접화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일반인과 예

술인의 예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인 동호회와 예술인 단체가

함께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작업을 함께 하고 이를 공연하는 ‘함께 해요! 공연’ 시리즈, 예술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직접 예술가들이 지도하는 ‘예술 자매결연 맺기’, 일반인

동호회와 예술인 단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삶을 맞바꾸어 체험하는 ‘역지사지 일일체험’ 등을

제안한다. 둘째, 문화적 소외계층의 예술 활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소외계층 대상자

와 일반인, 예술인이 예술체험과 공연, 여행을 함께 떠나는 ‘예술나눔기행’, 예술 활동에 무색한

직장인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장 및 사업장의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 체험을

해보는 ‘예술 일터 습격기’ 등을 제안한다.

2. 다양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다양화’를 제시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예술공연과 예술교육을 통한 체험, 학습, 감상의 기회를 다채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다. 현재 대부분의 예술공연과 예술교육은 각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원예술이라는

장르도 있지만, 장르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실천의 다양화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예술 장르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연과 교육의 장면에서, 주제 중심으로 음악, 미술, 무용, 만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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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축 등의 장르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라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

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공연과 교육의 장면에서 장

르 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연령, 성별의

일반인을 위한 맞춤식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예술 활동의

장르나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예술 활동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

는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활동을 희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1세-100세 맞춤식 예술식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3. 습관화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 ‘습관화’를 제시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공연예술과 예술교육을 통한 체험, 학습, 감상의 기회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다. 일상에서 쉽게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실천의 습관화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어린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공연과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 시절 몸에 익은 예술 활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그러므로 가장 파급력이 큰 학교교육을 필두로, 사회 전반에 예술 활동을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술 실천을 습관화하자는 일종의 캠페인을 진행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

스포츠 7330' 캠페인이 큰 실효를 거두었다. 열심히 일하고, 여가로서 예술을 즐기고 습관화하

는 것의 이로움을 널리 알리고, 직접 예술 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예술을 감상하는 활동도

장려하여, 일반인들의 예술관련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몇 가지 개념을 토대로 삶 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총체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지속적인 예술 활동 참여

를 위해 단순한 공연 관람의 수준을 넘어 함께 체험하고 창작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다양한 대상의 기호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예술 장르별, 혹은 장르를 넘나드

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예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주지교

과 중심의 편협한 교육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술 활동의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삶 속에서 예술을 행하고, 배우고, 느끼며 보다 풍요

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예술의 가치와 의미 찾기는 과

거부터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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